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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들의 원예치료 인식을 조사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의 목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발전에 적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 서울소재의 한 병원의 종사자 197명으로 의료기사직, 기술기능직, 행정직, 의사직 및 간호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직무 스트레스 척도, 원예치료 인식, 일반적인 사항, 인구통계학적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소득(p=0.013)과 
학력(p=0.024)이 높고 의사직(p<0.001)에서 원예치료 인식이 낮았다. 또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많을 때 원예치료 인식이 낮았다(p=0.031). 
10점 척도로 진행한 스트레스 평가척도를 상, 중, 하 3개의 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점수가 높은 군에서 원예치료 인식이 낮았고(p=0.022) 원예치료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원예치료 인식이 높다는 것(p=0.006)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요소들 
간 원예치료 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원예치료 인식은 직무 스트레스(r=-0.202, p<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원예치료 경험 
유무가 원예치료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병원 종사자들이 원예치료에 쉽게 참여해보게 
함으로써 원예치료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스스로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방법 중 하나로 적용하기를 바란다. 병원 종사자들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이어진다면 개인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와 더불어 이직률을 줄여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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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iven the limited research on how different types of work impact perceptions of horticultural therapy, this study focused on hospital 
workers to explore their views. The objective was to use these insights to enhance the design and effectiveness of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s specifically aimed at managing job stress. A survey was conducted on 197 employees at a Hospital in Seoul, Korea, including 
medical technicians, technical technicians, administrative workers, doctors, and nurses. The survey questions consisted of job stress scale, 
horticultural therapy awareness, questions about general information, and questions about demographic inform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Awareness of horticultural therapy was low among those with high income (p=0.013) and education (p=0.024) and doctors (p<0.001). 
Additionally, when the average daily working hours were long, awareness of horticultural therapy was low (p=0.031). When the stress 
rating scale conducted on a 10-point scale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high, middle, and low, the group with a high score had 
a low awareness of horticultural therapy (p=0.022), and the group that experienced horticultural therapy was more likely to receive horticultural 
therapy than the group that did not. It was found that awareness was high (p=0.006).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the perception of horticultural therapy between job stress and its sub-elements, the perception of horticulture treatment 
was related to job stress (r=-0.202, p<0.01). Horticultural therapy experi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horticultural therapy. 
If consideration of ways to help various workers experience horticultural therapy leads to practical experience for workers, it is expected 
to be a good way to increase awareness of horticultural therapy. If it leads to the practical experience of hospital workers, it will not 
only have the effect of reducing individual job stress, but will also help hospital operations by reducing turnover rates.

Key words – Alternative therapy, Emotional labor, Office worker stress, Reduction in turnover rate, Stress relief program

농업생명과학연구 58(3) pp.29-36

Print ISSN 1598-5504
Online ISSN 2383-8272

https://doi.org/10.14397/jals.2024.58.3.29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58(3) pp.29-36

*Corresponding author: Kang-Mo Ku (Tel) +82-2-3290-3063 (E-mail) ku_km@korea.ac.kr
1고려대학원 원예생명공학과, 대학원생(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Horticulture and Biotechnology, Korea University, Seoul, 02841, Korea)
2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물생명공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lant Biotechnology, Korea University, Seoul, 02841, Korea)



30 …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58(3)

서론

의료진들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의 본질적 특성과 함께, 환자들

의 정서적 요구 대응과 지속적인 고도의 주의력 및 긴장을 요구하

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Kim et 
al., 2012). 병원의 행정 체계는 세분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문 

직종이 존재하여 복잡한 인간관계와 새로운 기술 습득 필요성이 

병원종사자들에게 추가적인 도전으로 작용한다(Hong, 2004). 더
불어, 고객들의 기대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고객과의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Park & Ha, 2020). 이렇게 직무 소진이 높아질수록 종사

자들의 부정적 정서와 이직 의도는 높아지고(Kim et al., 2023) 
고객 지향적이지 못한 행동이 유발되어 이로 인해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저하로 연결되어(Park & Han, 2018) 병원 경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2023a). 
 직장인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관심

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연구되고 있다. 
직장인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대체요법은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ang et al., 2016). 원예치료는 보완 및 대체

의학의 한 형태로서, 직무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임이 Park & 
Son (2022)에 의해 제시되었다. 

실제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병원, 재활원, 사회복지시설, 갱생시

설, 학교 등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다양한 효과 검증 연구를 통해 

대체의학기술로써 공식적 인정을 받았다(Ha et al., 2018). 의학을 

기반으로 병을 치료하는 병원 내 의료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원예치

료와 같은 대체 치료법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Yoo et al., 2016). 병원 종사자들의 이직률 및 사직률을 

감소시키는 전략의 하나로, 그들의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K대학 구로병원에서 실시된 Choi (2011)
의 연구는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가 기분 정화, 
정서적 안정, 자신감 향상 및 스트레스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원예치료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무군이 존재하는 

병원 종사자들간의 원예치료 개념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의 이해는 다양한 직원 그룹의 특정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해당 연구가 수행된다면, 개인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이직률 감소(Lee et al., 2007)와 

같은 효과를 통해 병원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고 의료 전문가를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의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K병원을 중심으로 표집을 진행하

였다. 표본은 환자 및 보호자와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직, 기술기능직, 행정직 종사자 197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설문조사는 2023년 9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Jang (2007)에 따라 분류된 5개 직업군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과 인쇄된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2.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직무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Jung, 2020)
와 대체치료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Back, 2019)를 토대로 기본 

문항들을 기획 및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직무 스트레스 척도 

24문항과 원예치료 인식 16문항,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8문항, 인
구통계학적 사항에 대한 10문항으로 총 58문항이다. 

직무 스트레스 척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

구원과 Chang et al. (2005)에 의해 개발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KOSS-SF)을 이용하였다. KOSS-SF는 직무요구 4문항, 직무자율 

4문항, 관계갈등 3문항, 직무불안 2문항, 조직체계 4문항, 보상부

적절 3문항, 직장문화 4 문항으로 총 7개영역, 2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제시된 계산 방법 중 하나인 각 영역별 100점 

환산 방식으로 하였다. 100점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7개 영역의 

점수를 수식 ‘(실제점수-문항 수) × 100/(예상 가능한 최고점수 

-문항 수)’과 같이 100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다시 이를 7로 

나누는 방식이다. 직무 스트레스 전체 요인은 7개 영역 점수의 평

균을 구하여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 측정을 위한 Cronbach’s alpha 값은 0.82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0.83으로 나타났다. 
원예치료에 대한 이해도와 기대도를 알아보기 위해 대체치료 

인식에 관련된 선행연구(Back, 2019)를 연구 주제에 알맞게 변경

하여 Likert식 5점 척도를 활용한 16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0.9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항은 병원근무 형태에 따른 특성(근무 

분야, 근무 시간 형태, 근무시간, 근무경력)과 일반적인 특성(스스

로가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 대처방식, 감정노동 

지수에 대한 질문과 원예치료 경험유무 및 횟수, 효과적이라 생각

하는 원예치료 형태와 횟수 및 시간, 스트레스 관리로 경험해 본 

대체요법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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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사항에 대한 질문은 성별, 연령대, 결혼 형태, 가
구 구성원 수, 월 평균 소득, 학력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와 Smart PLS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척도

별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연구 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 원예치료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과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

하였다.
넷째, 직무 스트레스와 원예치료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원예치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분 최소 제곱(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PLS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상기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

를 판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성별 남성 97명(49.2%), 여성 100명
(50.8%)으로 나타났고(Fig. 1A), 연령은 20대 54명(27.4%), 30대 

68명(34.5%), 40대 47명(23.9%), 50대 이상 28명(14.2%)으로 

나타났으며(Fig. 1B), 결혼 상태는 미혼 103명(52.3%), 기혼 92명
(46.7%), 기타 2명(1.0%)으로 나타났다(Fig. 1C). 가구 구성은 1
인 가족 68명(34.5%), 2인 가족 33명(16.8%), 3인 가족 32명

(16.2%), 4인 이상 가족 64명(32.5%)으로 나타났고(Fig. 1D), 월 

평균 소득은 200~350 만원 미만 74명(37.6%), 350~500 만원 미

만 55명(27.9%), 500~650 만원 미만 31명(15.7%), 650~800 만
원 미만 12명(6.1%), 800 만원 이상 25명(12.7%)으로 나타났으며

(Fig. 1E),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2명(11.2%), 2·3년제 대학 

졸업 30명(15.2%), 4년제 대학교 졸업 106명(53.8%), 대학원 졸

업 39명(19.8%)으로 나타났다(Fig. 1F). 
병원종사자는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특성

들을 조사함으로써 원예치료에 대한 인식을 특성별로 구분하여 알

아보고자 하였다. 

2. 병원 근무 형태별 특성 

연구대상의 병원 근무 특성을 살펴보면(Fig. 2), 근무 분야는 

의료기사직 40명(20.3%), 행정직 39명(19.8%), 간호직 39명

(19.8%), 기술기능직 41명(20.8%), 의사직 38명(19.3%)으로 

나타났고(Fig. 2A), 근무 시간 형태는 Day 고정 43명(21.8%), 
Evening 고정 2명(1.0%), 교대근무 71명(36.0%), 상근직 81명

(41.1%)으로 나타났다(Fig. 2B). 근무 시간은 7시간 미만 1명

(0.5%), 7시간 이상~9시간 미만 111명(56.3%), 9시간 이상~11시
간 미만 59명(29.9%), 11시간 이상~13시간 미만 24명(12.2%), 
13시간 이상(상시대기) 2명(1.0%)으로 나타났고(Fig. 2C), 근무 

경력은 1년 미만 15명(7.6%), 1년 이상~3년 미만 38명(19.3%), 

Fig.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Gender, (B) Age range, (C) Marital status, (D) Number of family members, 

(E) Average monthly salary, (F) Highest education evel.

Fig. 2.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hospital work types.
(A) Field of work, (B) Working hours type, (C) Working hours, (D) Work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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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5년 미만 27명(13.7%), 5년 이상~10년 미만 42명

(21.3%), 10년 이상~15년 미만 37명(18.8%), 15년 이상~20년 

미만 21명(10.7%), 20년 이상 17명(8.6%)으로 나타났다(Fig. 
2D). 

직업군에서 각각 약 40명씩 균등하게 설문 참여가 이루어졌다. 
병원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은 24시간 환자를 대해야 하는 요구

로 인해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 형태가 다양함을 시사한다. 또한, 
실제 근무 상황에서는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준비하

고, 퇴근 전 마무리 작업으로 인해 종종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 이는 근무 시간 외에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

며, Kang (2023)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들은 현실적으로 근로기준

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근무가 어려움을 반영한다. 
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지에서 하루 평균 근무시간보다 주당 

근무시간의 정보를 물음으로써 교대근무와 당직을 하는 직군의 

근무시간 파악을 더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3.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Fig. 3), 
직무 스트레스 지수는 1-5점 23명(11.7%), 5-7점 90명(45.7%), 
7-10점 84명(42.6%)으로 나타났다(Fig. 3A). 스트레스 대처는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가 133명(6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처 방안이 없다’ 50명(25.4%),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14명(7.1%) 순으로 나타났다(Fig. 3B). 감정노동 

지수는 1-5점 56명(28.4%), 5-7점 73명(37.1%), 7-10점 68명

(34.5%)으로 나타났다(Fig. 3C). 원예치료 경험은 참여 경험 없음

이 170명(8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번 참여 17명

(8.6%), 4번 이상 참여 8명(4.1%), 3번 참여 2명(1.0%) 순으로 

나타났다(Fig. 3D).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경험한 대체요법은 없음

이 85명(24.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담치료 41명

(12.0%), 요가 39명(11.4%), 마사지요법 35명(10.2%), 명상요법 

33명(9.6%), 호흡법 25명(7.3%), 아로마요법 25명(7.3%), 음악치

료 19명(5.6%), 원예치료 16명(4.7%), 차요법 12명(3.5%), 허브/
약용식물요법 10명(2.9%), 색채치료 2명(0.6%) 순으로 나타났다

(Fig. 3E). 효과적 원예치료 형태는 ‘관계없다’가 85명(43.1%)으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그룹치료 60명(30.5%), 개인치료 51
명(25.9%), 기타 1명(0.5%) 순으로 나타났다(Fig. 3F). 효과적 원

예치료 주당 횟수는 1회가 111명(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2회 58명(29.4%), 3회~6회 26명(13.2%), 기타 2명(1.0%) 
순으로 나타났다(Fig. 3G). 효과적 원예치료 회당 시간은 30분 이

하가 82명(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49명

(24.9%), 60분 41명(20.8%), 40분 25명(12.7%) 순으로 나타났다

(Fig. 3H).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 이외에 직관적으로 느끼

는 10점 척도로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는데 3집단으로 구분하

였을 때 7-10점이라고 느끼는 집단이 42.6%인 것으로 보아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대처 방안이 없다’
고 응답한 이들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예치료를 경험해보지 않은 집단이 많은 것으로 보아 원예

치료의 활동 내용과 효과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대체요법을 경험해 보지 않은 대상자가 

24.9%인 것으로 보아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를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는 집단에게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인 원예치료 

주당 횟수와 시행 시간에 대해서 1회와 30분 이하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원예활동의 강도와 종사자의 특성, 스트레

스 정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원예치료 인식의 차이

연구대상의 성별, 결혼 상태, 연령, 가구 구성원 수, 월 평균 

소득, 최종 학력 중에 월 평균 소득과 학력이 원예치료 인식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월 평균 소득은 200~350

Fig. 3. General profile of survey participant.
(A) Stress level, (B) How to deal with stress, (C) Emotional Labor Index, (D) 
Horticultural therapy experience and number of times, (E) Alternative therapy 
experienced for stress management, (F) An effective form of horticultural therapy, (G) 
Effective horticultural therapy Number of times per week, (H) Effective horticultural
therapy hours per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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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미만이 800만원 이상보다 원예치료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F=3.277, p=0.013), 학력은 2·3년제 대학 졸업이 4년제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졸업보다 원예치료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F=3.230, 
p=0.024). 

같은 직업군이라면 근무의 강도와 소득은 비례한다. 즉, 월 평균 

소득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신체적 · 정신적 체력에의 

여유가 없다고 해석이 된다. 또한 타직종에 비해 사무/준전문직, 
관리/전문직의 종사자들이 소득이 높을수록 음주형 여가활동의 비

중이 높아지는 연구 결과(Nam & Choi, 2008)를 토대로 제한된 

휴식시간에 매우 길고 힘든 노동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주를 선택(Oh 2002; Kim 2023a)하는 것도 원예

치료 인식이 낮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4년제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졸업 이상인 집단의 원예치료 인식이 낮은 것은 학력에 

따른 업무 능력 범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예측된다. 비교적 높은 

직무의 강도로 인해 근무 이외의 사항에 관심을 가지기 힘들기에 

월 평균 소득과 학력에 따른 원예치료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5. 병원 근무 형태에 따른 원예치료 인식의 차이

연구대상의 근무 분야와 근무시간 형태, 근무시간, 근무 경력 

중에 근무 분야와 근무 시간에 따른 원예치료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근무 분야는 의료기

사직, 행정직, 기술기능직이 의사직보다 원예치료 인식이 높게 나

타났고(F=6.988, p<0.001), 근무 시간은 9시간 미만이 11시간 이

상보다 원예치료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F=3.550, p=0.031). 
의사직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정통 의학에 기초하여(Lee & 

Yoo, 2010) 업을 행하고 있기에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치료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 아직은 미흡한 상태인 원예

치료(Pizzorno & Murray, 2012; Kim, 2017)에 대하여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

로 보완대체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인식 평균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결과와 상통한다(Yoo et al., 2016). 
의료종사자의 근무시간이 11시간 이상과 같은 장기간 근무는 

직무소진 중 개인적 성취감 저하를 일으키며(Jihn et al., 2021; 
Hwang & Kwon, 2022) 그 부분이 원예치료 인식 낮음과 연관

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직무소진은 대인적인 접촉이 잦은 직

무를 하는 직무 담당자가 장시간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됨으로써 

겪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으로(Maslach et al., 1986) 이
로 인해 일로부터 심리적 이탈이 심화될 수 있고(Cordes et al., 
1997; Bakker et al., 2000) 우울한 감정으로 연결이 되어(Song 
& Kim, 2019) 원예치료에의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할 

수 있다. 

6.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원예치료 인식의 차이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인 직관적으로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 

지수와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식, 감정노동 지수, 원예치료 경험 

유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원예치료 형태, 주 당 원예치료 횟수, 
회당 시간 중에 직관적으로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 지수와 원예치료 

경험 유무가 원예치료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6). 직무 스트레스 지수는 1-5점, 5-7점이 7-10점
보다 원예치료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F=3.871, p=0.022) 원예치

료 경험은 있음이 없음 보다 원예치료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t=-2.798, p=0.006). 

Fig. 4. Variations in horticultural therapy perception based on average
monthly income and horticultural therapy perception. Different
smal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cheffé’s
test.

Fig. 5. Variations in horticultural therapy perceptions among hospital 
staff based on occupational roles and working hour. 
Different smal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cheffé’s test. 

Fig. 6. Variations in the recognition of horticultural therapy according 
to stress index among various hospital jobs and horticultural 
therapy experience. 
Different smal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cheffé’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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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 대상의 특성에서 낮은 원예치료 인식 집단의 직업 
구성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원예

치료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성에서 원예치료 인식이 낮은 

집단의 직업군 구성을 살펴보면(Fig. 7) 연구 대상의 특성에서 원

예치료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근무시간, 스트레스 

지수, 원예치료 경험 유무, 월 평균 소득, 학력이었다. 이 중에 원예

치료 인식이 낮았던 근무시간이 11시간 이상인 집단(Fig. 7A), 직
관적으로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 지수 중 7-10점에 해당하는 집단

(Fig. 7B), 원예치료 경험 없는 집단(Fig. 7C), 월 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집단(Fig. 7D), 최종 학력이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졸업 이상인 집단(Fig. 7E)을 직업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직업군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 집단은 11시간 이상 근무 집단과 월 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집단이었고 의사직이 88.5%, 72.0%에 해당되

었다. 이를 통해 원예치료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병원 종사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 뿐만 아니라 의사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원예치료 인식 상승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8. 직무 스트레스와 원예치료 인식 간의 상관관계

직무 스트레스 정도와 원예치료 인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원예치료 인식

은 직무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고(r=-0.202, p<0.01),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직무요구

(r=-0.153, p<0.05), 관계갈등(r=-0.240, p<0.001), 조직체계

(r=-0.226, p<0.01)와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원예치료 인식과 직무 스트레스 간의 상관계수(-0.202**)를 통

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원예치료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정신과 의사인 Freudenberger (1974)은 본인과 의료진들

이 근무 중에 의욕이 저하되는 현상을 통해 소진(Burnout)을 ‘맡겨

진 업무에 대한 헌신적인 수행에도 기대한 성과와 보상이 충족되지 

못하였을 때 느끼는 회의감과 좌절감을 겪는 상태’로 정의하였고 

이것은 정신적인, 신체적인 탈진을 유도한다(Kim et al., 2023). 
직장에서 근무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적 에너지 감소

로 어떠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겨나는 소진을 경험하기 전에 스트레

스 완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무 스트레스의 정도를 줄여주는 스트

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9. 원예치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예치료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

의 특성 항목에서 원예치료 인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월 평균 소득, 학력, 근무 분야, 근무 시간, 스트레스 지수, 원예치료 

경험 유무와 직무 스트레스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부분 

최소 제곱(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Table 2). 
원예치료 경험은 원예치료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원예치료 인식을 빠른 시간 안에 높이기 

위해서는 원예치료 경험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원예치료를 실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지만 추구하는 방향이 인식을 높이는 것이 

아닌 많은 병원종사자가 원예치료를 직무 스트레스 관리 차원으로 

행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원예치료 경험 여부가 원예치료 

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토대로 다양

한 경로를 통해 원예치료 경험이 없는 종사자들이 경험하도록 돕는

다면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다양한 종사자들이 

원예치료를 경험하도록 돕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종사자들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이어진다면, 원예치료 인식을 높이는 방향에 

대한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람의 생명에 관한 업무를 하는 병원종사자들은 예측하기 어려

운 치료행위에 대한 결과, 불분명한 책임소재, 근무 부서 간의 갈등, 
시간적 촉박함 요구, 감정 노동 등으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과 부정

적인 감정 회복의 기회가 필요하다. 더 많은 병원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원예치료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원예치료를 

경험해볼 수 있게끔 원예치료의 내용 홍보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하위 

요인으로 직무 요구, 조직체계와 관계갈등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차원의 접근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직업군을 5가지로 구분하여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의료기사직에는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

료사 등이 포함되고, 행정직에는 총무, 원무, 보험, 경리, 전산직 

등, 간호직에는 간호사, 진료사무원, 간호조무사 등, 기술기능직에
Fig. 7. Groups with low awareness of horticultural therapy composition.
(A) Working hours: more than 11hours, (B) Stress index: 7-10 score, (C) Horticultural
therapy experience: no participation experience, (D) Average monthly income: more than
8million won, (E) Educational level: 4year university, graduate school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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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설, 기관, 전기, 미화, 취사 등, 의사직은 교수와 전공의, 레지

던트, 인턴 등으로 구성이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5가지 직업군 

내에서의 직업을 세분화하여 조사하지 않아 원예치료 인식에 관련

된 직업군의 세심한 특성까지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미시

적인 접근으로 원예치료 인식 향상을 위한 방안 수립에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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